
제주 돌집의 원형을 찾다, 고산집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용도 : 단독주택

규모 및 연면적 : 1층 / 122.32㎡

구조 : 한식 목구조, 연와조(제주 돌집)

고산리는 제주에서도 가장 서쪽 끝에 있어 외지인의 손을 비교적 덜 탄 지역에 속하는데, 제주의 다른 지역과 다르

게 평평하고 너른 밭이 많은 편입니다. 이 집은 마을 중심에서 살짝 벗어나 제주 전통가옥의 구성을 하고 푸른 양배

추 밭 사이에 살포시 놓여 있었습니다. 몇 번의 수선을 거친 듯 보인 집은 비교적 단단하게 지어진 안거리와 엉성하

게 지어진 밖거리, 쇠막의 구성을 하고 있었고, 생활에 따른 증축과 변형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진입부의 제법 고즈

넉한 올래와 수목들과 슬며시 드러난 지붕과 벽의 구조를 보며, 이 집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주고, 현대의 삶이 정갈

하게 녹아들 수 있도록 고치는 것이 이 집에 가장 필요한 수선이라 생각하며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서울의 

한옥을 리모델링 하듯 철거부터 섬세하게 진행하였고, 다양한 수작업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산집은 리모델링이라는 프로젝트의 성격상, 그리고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집이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과 고쳐야 할 부분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삶의 형태와 미감을 불어

넣어 균형을 잡으려 한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집의 구성을 찾아내다. 

기존 집은 생활방식과 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필요에 맞게 증축되고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안거리는 부엌과 화장실이 실내화되면서 구조가 답답해지고 어색해졌으

나 기본적인 부재 상태가 생각보다 좋은 편이었고, 상방에서 바라보는 정원의 풍경이 꽤 고즈넉했습니다. 쇠막은 빈약한 목재와 황토벽이 드러나 있었고, 엉성한 

밖거리는 작은 두칸의 집으로 독립적인 채로사용하기는 다소 불편해 보였습니다. 두팀이 나누어 쓸 때도 있고, 인원이 많은 한가족이 오면 안거리를, 2인 정도가 온

다면 밖거리를 쓰고, 쇠막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주방으로 만들자는 것에 의견이 모아지면서 큰 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11명의 건축주와 지인들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보편적인 구성, 집의 기본에 충실한 설계, 제주의 시골마을에 새침히 들어서지 않을 것, 예산에 맞추어 조화를 이룰 것 등을 

염두하며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기존집을 존중하며 새로운 집의 정서를 불어넣다. 

 불필요하게 증축되어 있거나 생활에 대응하여 급급하게 변경한 부분들을 털어내어 집이 가진 가능성을 원점에서 바라보고, 지금 현재 필요한 기능과 편의를 녹여

내는 작업을 시작으로 집의 새로운 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목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깊은 올래, 오랫동안 집을 지키고 있던 수목들을 고려하

여 따뜻하고 아늑한 집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보통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새로 손 본 집들은 연약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고산집은 기존의 수목과 돌담, 시멘트 

담 등을 세심히 매만지고 보수하여 최대한 보존하려 하였는데, 그 덕분에 11명 가족의 새로운 삶을 담으면서도 고즈넉한 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안거리는 천장을 모두 뜯어내고 황토색 페인트 칠이 되어있던 기존 목구조를 모두 갈아내어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었습니다. 방, 마루 구성을 가진  커다란 안방과 현대의 쓰임에도 어색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배치한 제주식의 상방과 챗

방은 익숙한 새로움을 주는 구성입니다. 또한 거실에는 한옥과 같이 마당으로 열리는 커다란 네짝 미닫이 문을 두어 마

당과 적극적으로 마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큰 변화입니다.

밖거리와 쇠막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가볍게 수선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채 모두 지붕 구조가 안거리만큼 정연하지 않

았기 때문에 구조 보강 후 경사를 살리고 내부에서 다시 마감을 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밖거리는 방과 작은 거실, 

화장실로 된 원룸으로, 쇠막은 부엌, 식당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쇠막은 기존의 황토를  그대로 유지하고 부분적으로만 

보수하여 기존 집의 맛을 살리려 하였습니다.

익숙한 새로움, 기억을 재구성하다.

배치 평면도  (1965, 기존) 

기존 집의 모습들

고산집 전경

안거리 평면도

쇠막 평면도 밖거리 평면도부엌 및 식당채가 된 쇠막 원룸 형식의 밖거리

기존 수목과 돌담 등을 살린 고즈넉한 진입부 세채의 집으로 둘러싸인 고산집의 따뜻한 마당

마당을 향해 열린 네짝 미닫이 문 정지와 쳇방을 재해석한 안거리 거실기존의 비례를 되찾은 상방 방-마루 구성을 가진 안거리의 안방

배치 평면도 (변경 후)

주차장

밖거리

식당채

안거리

마당

안방

안방마루

상방

작은방

거실 (챗방)

현관  및 탕비실

화장실 1

화장실 2

방작은 거실화장실

식당주방


